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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ffect on office workers of workplace bullying by gender and 
in terms of musculoskeletal symptoms.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raw data from the Sixth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perform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in 2020. Of the 50,538 respondents 
to the survey, 8,278 office worker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analyz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nalysis showed that one or more of the musculoskeletal symptoms of back pain, upper limb pain, and 
lower limb pain in office workers were associated with unwanted sexual attention, sexual harassment, and/or 
bullying/ harassment. Male office worker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experience of bullying/ harassment 
(OR=4.60, 95% CI: 1.19-17.74) and female office worker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unwanted sexual 
attention (OR=2.53, 95% CI: 1.08-5.94),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OR=3.25, 95% CI: 1.29-8.19), and 
experience of bullying/harassment (OR=6.60, 95% CI: 1.79-24.28).

Conclus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experience of workplace bullying was associated with musculoskeletal 
sympto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bullying to prevent 
musculoskeletal symptoms of office workers.

Key words: musculoskeletal symptoms, office workers, violence, working conditions survey,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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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

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 및 관행을 직장 내 폭력(violence) 및 괴롭힘

(harass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ILO, 2022).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직장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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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

청한 사람은 158명으로, 2020년의 8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

다. 신청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무 스트레스

로 자살한 것으로 승인된 사례는 88명에 달했고 2020

년의 61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이 접수되었다(Cho & Jung, 2022).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며, 이는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근골격계 긴장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골격계 증상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근

골격계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직무 스트

레스는 근육 긴장 증가, 자세 변화, 증상 인식 변화 등

을 유발하며, 이는 근골격계 증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g et al., 2020; Lee et al., 

2007).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

기 위해 주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 

이는 8개의 하부 영역(물리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에 대해 총 43개의 평가 항목을 제공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특정하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직무 스트레스의 연장선에 있음

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전반적인 직무 스

트레스와 근골격계 증상과의 관련성이 직장 내 괴롭힘

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유엔 만성질환 예방

⋅관리 특별위원회(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UNIATF)는 직장 내 괴롭힘을 중대한 직

업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폭력과 괴롭힘의 건강영향에 

대해 경고하였다(WHO, 2019).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

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여 염

증을 촉진하고, 이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House et al., 1988).

2022년 근로복지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중 약 9.2%가 근골격계 질환

에 해당되었고, 이는 전체 13만 348명의 재해자 중 1

만 1945명에 해당한다.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는 2018

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MOEL, 

2022).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노출이 적지만 컴퓨터와 같

은 영상단말기(VDT)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동작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근육의 과사용 및 국소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하다는 점이 보고

되었다(Hong, 200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여러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요인적 특성을 지니며, 주

로 인간공학적 요인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정신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Kang et al., 

2011). 정신 사회적 요인 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

회적 우려는 최근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

계 증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

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직장 내 폭력 경험과 근골격계 증상과의 연관성을 살

핀 국내 연구로는 신체적 폭력이 남성 임금 근로자에게 

허리 통증(PR: 2.16) 및 상지 통증(PR: 1.65)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에게는 상지 통증(PR: 1.86)과 하지 통증

(PR: 2.95)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와 간접고용 근로자에

서 고객 및 동료에 의한 작업장 폭력과 직업성 근골격

계 증상(남-OR: 2.27, 여-OR: 2.73)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연관성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Yun et al., 

2015; Kwon, 2020). 해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

골격계 증상 간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537명의 의료-외과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단면 조사 연구(Havaei et al., 

2020)에서 직장 폭력은 근골격계 손상, 불안, 수면 장

애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직장 폭력에 대

한 심리적 반응인 번아웃은 간호사들이 근골격계 부상, 

불안 장애, 수면 장애를 더 많이 보고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직장 폭력이 근골격계 손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를 활용하여, 

기존의 국내 연구들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사무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에 비해 물리적인 노동 강도는 낮지만, 사무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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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들은 

높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근골격계 증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보고되었다(Kang & Joo, 2014). 따라서, 사

무직 근로자에서의 근골격계 증상은 비사무직 근로자의 

위험요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신체적 요인뿐만 아

니라, 정신사회적 요인의 영향 또한 깊이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골격계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대표성을 갖춘 대규모 표

본인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 자료를 활용하여, 사무

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근무 환경 특성을 통제한 후 직

장 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들의 성별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직업적 환경과 근골격계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상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

힘과 근골격계 증상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분리 분

석하여 성별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취업자(근로자, 사업주와 자영업자 포함) 

50,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도 제6차 근로환

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근골격계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단면 연구

이다.

2. 연구 대상
제6차 근로환경조사 전체 응답자 50,538명 중 “귀하

의 종사상 지위(일하고 계신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

당합니까?”라는 문항에 “임금근로자”로 응답한 38,518

명 중 “귀하는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

였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 따라 

근로환경조사에서 제공한 직종분류가 “사무 종사자”인 

8,2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무 종사자에는 행정 사

무원, 경영 관련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금융 사무 종사자, 법률 및 감사 사무 종

사자, 통계 관련 사무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모름/무응답/거절로 응답한 7명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표본 설계 가중치가 반영된 

8,278명(남성 4,397명, 여성 3,881명)을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두 가지 문항으로 평가하였

다. 첫 번째는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로,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에 대해 각각 

‘있다’ 또는 ‘없다’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는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업무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

이 있습니까?”로,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를 포착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

해 Hong et al.(2019)와 Song & Kim(2017)의 보고 

등 선행연구의 분류방식을 차용하여 총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이 “있다”로, 모든 항목에서 ‘0(없다)’이라고 응답한 경

우에는 “없다”로 분류하였다.

2) 근골격계 증상
근골격계 증상 유무는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의 세 가지 부위에 대해 각각 ‘있

다’ 또는 ‘없다’로 분류하였다. 한 부위라도 ‘있다’로 응

답한 경우 근골격계 증상이 “있다”로, 모든 항목에서 

‘없다’로 응답한 경우에는 “없다”로 분류하였다.

3)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 환경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령의 경우 15세~29세, 30~39

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의 5가지 범주로 분

류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 수준의 경우 연구 대

상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 원 미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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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으

로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근무 환경 특성과 관련한 변수로 고용 형태, 근속 연

수, 주당 근로 시간을 선정하였다. 고용 형태는 상용근

로자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의 2가지 범주로 분류하였

다. 연구 대상자의 근속 연수의 경우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

였으며, 주당 근로 시간은 40시간 이하, 40시간 초

과~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의 3가지 범주로 분류하

였다.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및 

심리적 작업 인자를 통제하기 위해 컴퓨터, 노트북, 태

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한 근무 시간에 대한 문항을 활

용하였다. 응답은 7가지 범주(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절반, 근무시간 

1/4, 거의 없음, 전혀 없음)로 측정되었고 근무시간이 

1/4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있다'로 분

류하였으며, 그 외의 응답은 '거의 없다'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타 인터넷 접속 또는 기계 조작을 위한 기기(장

비, 기계)를 사용한 근무 시간과 고객, 승객, 학생, 환자

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

용 시간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의 모든 통계분석은 IBM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version 

26.0으로 진행하였고, 표본의 대표성 확보 및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에

서 제공하는 표본 설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에 제시된 모든 통계 수치는 가중치가 적

용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α =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및 근무 환경 특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카이제곱 검정(x²-test)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근골격계 증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직장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상의 관련성에 대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은 성별에 따라 층화하여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단계적으로 모형1(연령 보정), 모형2(연령, 교

육 수준, 소득 수준 보정), 모형3(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고용 형태, 근속 연수, 주당 근로 시간, 디지털 기

기 사용 근무 시간, 인터넷 및 장비 사용 근무 시간, 비

동료 고객 응대 근무 시간 보정)의 총 세 가지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표본 크기가 너무 작을 경

우 추정값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결과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크기가 5 

이상인 항목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형태 중 ‘신체적 폭력’을 결과변수로 사용하

는 분석은 제외되었다.

Ⅲ. 결    과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대상자는 8,278명이며, 연구 대

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

별은 남성이 4,397명(53.1%)으로 여성 3,881명(46.9%)

보다 많았다. 연령은 40세~49세가 2,486명(30.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세~39세 2,436명(29.4%), 50세~59

세 1,548명(18.8%), 15세~29세 1,443명(17.4%), 60세 

이상 365명(4.4%) 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6,891명(8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수준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2,820명(34.1%), 300만 원 이

상~400만 원 미만 2,126명(25.7%), 400만 원 이상 

1,858명(22.4%), 200만 원 미만 1,043명(12.6%) 순으

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 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고용 

형태는 상용근로자가 7,791명(94.1%)으로 대부분을 차

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는 487명(5.9%)을 차지하였다. 

근속 연수는 1년 미만 819명(9.9%), 1년 이상~5년 미

만 2,700명(32.6%), 5년 이상~10년 미만 1,944명

(23.5%), 10년 이상 2,750명(33.2%) 이었다. 주당 근

로 시간은 40시간 이하가 6,628명(80.1%)으로 가장 많

았고, 40시간 초과~52시간 이하 1,427명(17.2%), 52

시간 초과 199명(2.4%) 순이었다.

인구 사회학적 및 근무 환경 특성에 따른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증상을 분석해 본 결과, 요통은 성별

(p=0.05), 연령(p=0.04), 교육 수준(p=0.005), 근속 연

수 (p<0.001), 주당 근로 시간(p<0.001)과 같은 변수들

이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특히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에서 요통 유병률이 56.1%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 근육통의 경우 성별(p<0.001), 

연령(p<0.001), 근속 연수 (p<0.001), 주당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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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
Sex Male 4,397 53.1

Female 3,881 46.9
Age (year) 15-29 1,443 17.4

30-39 2,436 29.4
40-49 2,486 30.0
50-59 1,548 18.8
≥ 60 365 4.4

Education level ≤ Middle school 41 0.5
High school 1,339 16.2
≥ College 6,891 83.2
missing 7 0.1

Income level < 200 1,043 12.6
(10,000KRW/month) 200-300 2,820 34.1

300-400 2,126 25.7
≥ 400 1,858 22.4
missing 431 5.2

Employment type Permanently employed 7,791 94.1
Temporarily employed 487 5.9

Working duration < 1 819 9.9
(years) 1-5 2,700 32.6

5-10 1,944 23.5
≥ 10 2,750 33.2
missing 65 0.8

Working hours ≤ 40 6,628 80.1
(/week) 40-52 1,427 17.2

> 52 199 2.4
missing 24 0.3

*N: Number of samples

Table 1. Demographic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8,278)

(p=0.04)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고용 형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

다. 하지 근육통은 성별(p=0.03), 연령(p=0.01), 소득 수

준(p=0.04), 근속 연수 (p=0.05), 주당 근로 시간

(p<0.001) 등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었으나, 고용 형태는 제외되었다. 또한, 요통, 상지 근육

통, 하지 근육통 중 어느 한 부위라도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경우, 성별(p<0.001), 연령(p<0.001), 교육 수준

(p=0.008), 근속 연수 (p<0.001), 주당 근로 시간

(p<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2).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증상을 분석해 본 결과, 왕따/괴롭힘 경험은 요

통(p<0.001), 상지 근육통(p<0.001), 하지 근육통

(p<0.001)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

며, 이를 경험한 경우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요통

(70.5%), 상지 근육통(64.9%), 하지 근육통(50.9%)에 

달했다. 모욕적 행위 경험은 상지 근육통과 유의한 연

관성을 보였다(p<0.001). 반면, 요통(33.8%), 상지 근

육통(32.4%), 하지 근육통(17.6%)로 왕따/괴롭힘 경험 

다음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인 성희롱(요통: p=0.31, 상

지 근육통: p=0.51, 하지 근육통: p=0.30)과 언어 폭

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등은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이지 않았다. 특히,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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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Total
(N=8,278)

Low back pain (+) Upper limb pain (+) Lower limb pain (+) Musculoskeletal 
symptoms (+)‡

N (%) p-value† N (%) p-value† N (%) p-value† N (%) p-value†

Verbal abuse Yes 461 76 (16.6)
0.97

82 (17.8)
0.32

39 (8.5)
0.98

119 (25.9)
0.71

No 7,816 1,373 (17.6) 1,523 (19.5) 635 (8.1) 2,134 (27.3)

Unwanted 
sexual attention

Yes 41 8 (19.3)
0.99

8 (19.7)
0.99

4 (9.4)
0.85

13 (32.1)
0.78

No 8,235 1,441 (17.5) 1,596 (19.4) 670 (8.1) 2,239 (27.2)
Threats Yes 37 5 (12.8)

0.57
7 (18.8)

0.98
5 (13.3)

0.93
11 (28.9)

0.36
No 8,238 1,444 (17.5) 1,598 (19.4) 670 (8.1) 2,241 (27.2)

Humiliating behaviours Yes 141 26 (18.2)
0.99

28 (19.8)
<0.01*

15 (10.8)
0.89

36 (25.8)
0.74

No 8,135 1,424 (17.5) 1,577 (19.4) 659 (8.1) 2,216 (27.2)
Sexual harassment Yes 59 20 (33.8)

0.31
19 (32.4)

0.51
10 (17.6)

0.30
22 (37.8)

0.35
No 8,207 1,426 (17.4) 1,582 (19.3) 661 (8.1) 2,224 (27.1)

Bullying/harassment Yes 41 29 (70.5)
<0.01*

27 (64.9)
<0.01*

21 (50.9)
<0.01*

31 (73.9)
<0.01*

No 8,228 1,419 (17.2) 1,576 (19.2) 651 (7.9) 2,218 (27.0)
Workplace bullying§ Yes 615 131 (21.4)

0.17
134 (21.8)

0.22
71 (11.5)

0.07
184 (29.9)

0.34
No 7,664 1,319 (17.2) 1,471 (19.2) 604 (7.9) 2,069 (27.0)

N: Number of samples
*p<0.05
†p-value: Chi-square test
‡Musculoskeletal symptoms: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musculoskeletal symptoms at any site (i.e., low back pain, 
upper limb pain, lower limb pain)
§Workplace bullying: Workers who experienced any of the six different workplace bullying (i.e., verbal abuse, unwanted 
sexual attention, threats, humiliating behaviours, sexual harassment and bullying/harassment)

Table 3. Low back pain, upper limb pain, and lower limb pain according to workplace bullying experience

어느 한 부위라도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왕따/

괴롭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유병률이 73.9%로 나타

났으며(p<0.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Table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왕따/괴롭힘을 경험한 남성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남성 근로자보다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1의 교차비

는 9.19(95% CI 2.00-42.32), 모형 2는 5.25(95% CI 

1.46-18.87), 모형 3은 4.60(95% CI 1.19-17.74)으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able 4).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는 그렇

지 않은 여성 근로자보다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모형 1의 교차비는 2.37(95% CI 

1.07-5.29)로 나타났으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적

용된 모형 2에서는 교차비 2.29(95% CI 1.00-5.24)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 3에서는 교차비 2.53(95% CI 

1.08-5.94)로 다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성희롱을 경

험한 여성 근로자도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유의하게 높

았으며, 모형 1의 교차비는 3.14(95% CI 1.14-8.62), 

모형 2는 3.16(95% CI 1.17-8.59), 모형 3은 3.25 

(95% CI 1.29-8.19)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왕따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도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높았으며, 모형 1의 교차비는 8.15(95% CI 

2.18-30.56), 모형 2는 8.28(95% CI 2.20-31.16), 모

형 3은 6.60(95% CI 1.79-24.28)로 모두 유의성이 확

인되었다(Table 5).

Ⅳ. 고    찰

본 연구 결과 인구 사회학적 요인 및 근무 환경 요인

을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

보다 근골격계 증상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골격계 증상에 미

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이전 연구와 일치한다. 유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허리, 등, 목의 근골격계 증상과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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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usculoskeletal symptoms (+)‡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Verbal abuse
No 1.00 1.00 1.00
Yes 1.08 0.68-1.71 1.18 0.75-1.88 1.21 0.72-2.02
Unwanted sexual attention
No 1.00 1.00 1.00
Yes 0.22 0.04-1.15 0.22 0.04-1.12 0.27 0.05-1.38
Threats
No 1.00 1.00 1.00
Yes 0.84 0.25-2.85 0.83 0.24-2.90 0.92 0.24-3.58
Humiliating behaviours
No 1.00 1.00 1.00
Yes 1.08 0.58-2.02 1.16 0.61-2.19 1.14 0.62-2.11
Sexual harassment
No 1.00 1.00 1.00
Yes 0.94 0.13-6.54 0.98 0.14-6.78 0.96 0.19-5.00
Bullying/harassment
No 1.00 1.00 1.00
Yes 9.19* 2.00-42.32 5.25* 1.46-18.87 4.60* 1.19-17.74
Workplace bullying
No 1.00 1.00 1.00
Yes 1.35 0.86-2.11 1.30 0.85-1.98 1.28 0.83-1.98

OR: Odds ratio
*p<0.05
†CI: Confidence interval
‡Musculoskeletal symptoms: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musculoskeletal symptoms at any site (i.e., low back pain,
upper limb pain, lower limb pain)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Model 3: Adjusted for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employment type, working duration, working hours per 
week, work hours for digital device use, internet and equipment use work hours, non-coworker customer service hours

Table 4.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bullying experience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men)

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직접적인 관련성과 스트레

스를 매개요인으로 하는 간접적인 관련성이 모두 존재

하였다Vignoli et al., 2015). Kostev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10년간 독일의 199개 의료 기관에서 수집

된 데이터를 통해 괴롭힘 경험군(n=2,625)과 비교군

(n=2,625)을 비교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각각 43.5%과 

20.5%, 37.8%과 20.4%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또한, 

Yang et al.(2023)의 연구에서 미국 종합사회조사

(General Social Survey, GSS) 데이터를 기반으로 

6,649명의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요인

과 허리 통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경

험한 근로자가 허리 통증을 보고할 가능성이 11.4% 더 

높았다. 

사무직 근로자들은 복잡한 교육 요구, 높은 생산성

과 창의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의 작업 요구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

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높은 정신적 업무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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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usculoskeletal symptoms (+)‡

Adjusted model 1§ Adjusted model 2∥ Adjusted model 3¶

OR 95% CI† OR 95% CI† OR 95% CI†

Verbal abuse
No 1.00 1.00 1.00
Yes 0.78 0.50-1.23 0.82 0.51-1.30 0.80 0.49-1.31
Unwanted sexual attention
No 1.00 1.00 1.00
Yes 2.37* 1.07-5.29 2.29 1.00-5.24 2.53* 1.08-5.94
Threats
No 1.00 1.00 1.00
Yes 1.61 0.69-3.74 1.43 0.58-3.55 1.11 0.45-2.75
Humiliating behaviours
No 1.00 1.00 1.00
Yes 0.86 0.44-1.67 0.83 0.42-1.64 0.79 0.37-1.66
Sexual harassment
No 1.00 1.00 1.00
Yes 3.14* 1.14-8.62 3.16* 1.17-8.59 3.25* 1.29-8.19
Bullying/harassment
No 1.00 1.00 1.00
Yes 8.15* 2.18-30.56 8.28* 2.20-31.16 6.60* 1.79-24.28
Workplace bullying
No 1.00 1.00 1.00
Yes 1.04 0.71-1.52 1.06 0.72-1.58 1.06 0.71-1.58

OR: Odds ratio
*p<0.05
†CI: Confidence interval
‡Musculoskeletal symptoms: Workers who have experienced musculoskeletal symptoms at any site (i.e., low back pain, 
upper limb pain, lower limb pain)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Model 3: Adjusted for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employment type, working duration, working hours per 
week, work hours for digital device use, internet and equipment use work hours, non-coworker customer service hours

Table 5.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bullying experience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women)

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지속적으

로 학습해야 하므로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olliger et al., 2022). 사무직과 비사무

직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하루에 3

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무직 남성(OR=4.34, 95% CI 

1.46–12.95)과 여성(OR=3.26, 95% CI 1.23–8.65)은 

비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 호소가 높았다. 대부

분의 근무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수동적 행동이 스트

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는 지위적 

요구와 의사결정의 중요성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ėdelė et al., 

2019). 사무직에서 두드러지는 업무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의 

건강영향을 평가할 때 직종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근골격계 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간에 뚜렷한 차이

가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는 왕따/괴롭힘 경험 시 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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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계 증상 위험이 높았다. Yoon et al.(2015)의 연구

에서 하지 통증이 왕따/괴롭힘(PR=1.77, 95% CI: 

1.32-2.37)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 그리고 

왕따/괴롭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여성

이 남성보다 성적 괴롭힘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위치에 놓이는 성별 불평등과 남성 중심의 노동 시장을 

들 수 있다(Campos-Serna et al., 2012). Stock & 

Tissot(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들이 목 통증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

을 보였으며(OR=1.6, 95% CI: 1.1-2.4), 이 연구 결과

는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적 괴롭힘이 근

골격계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요인을 보정한 

모형 1, 추가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모형 2, 사

무직 근로자의 작업 조건과 직업적 노출 요인을 추가로 

보정한 모형 3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남성과 여성의 왕따/괴롭힘 

경험은 보정 변수가 추가될수록 오즈비가 낮게 나타났

으며 여성의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성희롱의 경우 오즈

비의 모형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고용 형태, 주

당 근로 시간 등 직업 관련 변수가 왕따/괴롭힘 경험과 

관련이 있어 교란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직업 관련 변수들과 직장 내 괴롭힘이 근골격계 증

상과 연결되는 복잡한 상호작용과 인과관계의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와는 구별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무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가 강하고 대인관계 중심의 

업무가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이 보다 은밀한 형태로 이

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상 

관련성의 경로에 있어서 장시간 앉아서 하는 근무 및 

심리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신체적 노동강도가 강한 

생산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기존

에 평가되었던 전체 임금근로자의 한 범주에 속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평가되지 못했던 직군에 따른 세부 양

상을 분석하여, 연구 결과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다 

적절하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과 근골격계 증상은 생물학적 메커니

즘과도 관련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직장 내 괴

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여 염

증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스트레스 반응은 교감-부신수

질계의 활성화로 인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노르

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

면서 근육 활동이 촉진되어 더 많은 근육 섬유가 동원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정신적 스

트레스가 큰 직업에서 저역치 운동 단위, 즉 특정한 자

극에 대해 반응성이 높아 쉽게 수축 및 긴장하는 근육

의 지속적 활성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근무 후에도 만

성적인 근육 긴장을 유지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긴장

성 두통, 편두통, 허리 및 상지 통증 등 다양한 근골격

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노출되면 골모세포의 활동은 억제되고 파골세포

의 기능은 촉진되어 근육 소모와 골밀도 감소로 이어진

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은 

스트레스 증상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두통, 피로, 

알코올 사용 및 위장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밀접

하게 연관되는 바 이러한 다른 질환의 이환은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Elfering et al., 2002; 

APA, 2018; Malik & Björkqvist, 2019; Chu et al., 

2024).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

면 조사 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근골격계 증

상을 자기 기입식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오류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사용

하여 분석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손상의 과거

력,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될 수 있는 취미나 운동과 같

은 정보는 사용한 데이터에 부재하여 충분히 통제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변수의 경우 표본 크기가 

매우 작아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나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인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사무직 근로

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근골격계 증상 간의 관

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 환경 변수를 고려하여 보

다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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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사무직 근로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근골격계 증

상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직장 내 괴

롭힘의 형태 중 왕따/괴롭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근골격계 증상 위험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하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포함한 산업보건 

정책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무직 근로자의 다양한 업무 특성

을 고려한 추가 연구와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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